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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

교환학생 보고서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입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며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접해보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기계시스템공학과와 가장 밀접해 보이는 나라인 독일을 택하

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비자발급은 예나에 가서 직접하는 것이니 국내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숙사는 보통 우리 학교

에서 교환학생을 갈 경우 칼자이츠, 모리츠, 직프리 이렇게 세 곳 중 하나를 택하여 가게 되는데 순서대

로 미세한 차이로나마 가격대가 오르며 2인실 4인실 4인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직프리에서 생활하였습

니다. 항공권은 미리미리 끊어 최대한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끊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날짜

를 변경할 수 있으니 왕복권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신청은 외국어과정일 경우 그 학교에 행정실을 찾아가 서명 받은 것과 수업료납부 영수증을 교수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강신청 과정은 학교 튜터가 설명해 줍니다.

서류 준비에는 여권 사진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저는 독일에 예나응용과학대학을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으며 예나라는 도시 자체가 대학 도시 같이 대학

생들이 주를 이루는 도시이기에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나는 독일의 동쪽에 있

어 베를린과 드레스덴, 체코의 프라하까지 버스로 4시간, 프랑크푸르트까지 쾌속 기차로 4~5시간이 걸

리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도시를 돌아다니기에 용이한 도시입니다. 봄 학기에는 초기를 제외하

면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가 형성되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모두 외국어코스(영어)만 수강하였으며 외국어코스는 보통 예나응용과학대학이 아닌 옆에 위치한 예나종

합대학에서 받게 되며 A1, A2, B1, B2, C1, C2순으로 난이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A1이 

가장 쉬운 반이며 C2가 가장 어려운 반입니다. 독일어 코스는 예나응용과학대학과 종합대학 두 군데 모

두 실행하는 것 같았으나 봄학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2학기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을학기에 가야 A1

반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여름방학 때 보통 특강처럼 A1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처음 기숙사에 신청할 때 배게피, 침대피, 이불, 이불피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며 10만원 정도로 기

억합니다. 보증금은 300유로 정도였으며 월세는 약 210유로로 기억합니다. 생활비는 저같은 경우 독일

에만 있지않고 틈이 나는 대로 여행을 다녀와 교환학생 기간 중 약 10개의 나라를 돌아다녔으며, 독일 

내에도 약 10곳의 도시를 돌아다녔고 그 여행비까지 합산하면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총합

은 약 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약 7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특별한 프로그램/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열어 펜싱, 풋살, 볼링 동아리를 수강하였습니다. 보통 한 동아리당 한학기에 

30유로 미만으로 가입비를 내며 그 이후엔 별도의 요금을 내진 않습니다.(특수한 동아리 제외)

동아리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기 쉽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싼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나 추천하고 싶지 않은 동아리 없이 대체적으로 모두 

좋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교환학생에 가는 목표의식이 제대로 있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어 공부를 하겠다면 한 학기

로는 부족한 면이 적잖아 있으니 미리 공부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 회화 또한 수업만 듣는다고 

늘진 않으니 집에 와서도 별도의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화적인 차이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사람마다 여유 있는 분위기가 있어 공원 산책이나 볕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을 하며 공부보단 유럽의 다양한 곳을 다니고 다양한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습니다. 그렇기에 돈은 예상보다 많이 들었지만 그만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토익

이나 토스같은 영어 자격증을 중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 대학생들이 영어를 모국어처

럼 사용하는 것에 놀랐으며 4~5명 중 한명 꼴로 3~4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었습니

다. 유럽의 대학 체제가 우리나라같이 입시와 취직을 위한 체제가 아닌 진리 추구같이 보다 더 대학다

운 대학같아서 감명받았습니다.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